
            

부모님을 위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안내문   
    
 청소년기인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

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벽에 부딪힐 때,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

만 잘 되지 않을 때, 다음의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부모로서 ‘경청’하려는 마음이 자녀에게 점차 전달

되어, 마침내 자녀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1.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자녀가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부모에게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책을 읽거나, 텔레비

전을 보거나, 밀린 일 처리를 잠시 놓아두고 자녀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것이 자녀에게 여러분이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2. 자녀와의 대화 시 상냥한 어조로 대화해 보세요.

  존중은 존중을 낳는 법입니다. 이는 의사소통 시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냥한 어조로 자녀와 이야기

해 보세요. 거칠거나 퉁명스러운 어조는 자녀의 적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보님이 부

드러운 어조로 자녀에게 집중하여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한층 친밀해질 것이며, 

더 나아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3. 판단하는 것을 피하세요.

  우리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인인 부모도, 청소년인 자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에서 경험 혹은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때로 부모에게는 도

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판단하기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자녀로 하여금 판단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4. 어떤 이야기도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주세요.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

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때 자녀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비웃는 행동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는

다는 점, 그리고 이는 자녀의 일생동안 자녀를 괴롭힌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야기하

기 어려운 주제에 대하여 질문할 때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도 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신의 도덕성, 결혼관, 직업관, 공부, 시간, 돈, 그 밖에도 삶에서 중요한 부분들

에 대한 자신의 생각 및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및 느낌들이 부

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대화를 시도할 때, 부모님은 가정 먼저 ‘경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

고 때로는 자녀의 의견이 부모의 시각과 다를 수 있지만, 대화의 시작은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녀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낸 후 부모님의 의견 및 솔직한 생각을 전

달해 주세요. 이와 같은 과정은 비록 여러분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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